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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살기 좋은 인권도시 고양 만들기”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은 인터넷에 있는 인권침해 사례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인권침해 사례라고 검색어를 치면 정말 많고 어이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찾은 사례는 “뚱뚱하다고 회사에서 나가라고?”인데요. 이 사례는 

회사에서 일하던 회사원이 회사 관계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나가라는 정말 무 개념적인 말을 했는데요. 뚱뚱해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백인과 흑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인데요. 이 사례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슬픈 사연이죠? 옛날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정말 다른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버스에서도 흑인자리, 백인자리 딱딱 구별이 되어 있고 백인은 정말 소중한 존재처럼 

대해주지만 흑인은 마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정말 심하게 흑인과 백인을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흑인 차별을 없앤 아주 역사적인 인물 “링컨”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흑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항의를 했고 결국 흑인차별을 

없앴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고 이때 내가 만약 흑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 

시대의 흑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 슬프고 이런 차별을 참아낸 흑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링컨 대통령의 노력이 흑인을 백인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고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여러분 

한번만 깊이 생각해주세요...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일을 하려고 왔을 뿐인데 차별을 당하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은지 제발 한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주세요. 저는 흑인, 뚱뚱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 3사례를 보면서 3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얼마나 슬프고 억울할지 

예상이 되어 정말 3분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 부분의 사례를 

읽고 우리 모두 이 3가지 사례의 아픔을 느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도시 

고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권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례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나 문제를 풀 때 무작정 어렵고, 심화적인 요리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완벽히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인권도시 고양’만들기도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면 허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베이스입니다.

  서로의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인데요. 이 말은 아까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해 썼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정말 많이 발달하였고 인터넷으로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베이스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큰 회관이나 건물을 빌려 하루 동안 인권과 차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배운 뒤 서로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읽는 

것만으로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소통을 하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문제를 풀며 문제를 보고 듣기만 한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문제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풀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인권도시 고양’만들기도 마찬가지로 듣고, 

보지만 말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실현인데요!

  아까 앞에 나온 사례 3가지 생각나시나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2가지 베이스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루 동안 

일상을 살펴보며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한 사람들의 진짜 진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글에 나온 이해, 소통, 공감 이 3가지가 ‘누구나 살기 좋은 

인권도시 고양’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좋은 화목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